
생명의     말씀

쑥고개성당(구 봉천8동성당)은 1996년 9월 모본당인 봉천동성당(현 중앙동성당)으로부터 봉천8동성당의 명칭으로 분

가 설립되었습니다.(당시 신자 수 2,304명) 1997년 4월, 주보로 103위 순교성인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1999년 4월, 신설 

2년 7개월 만에 봉천4동(현 청룡동) 335평을 본당 건축 부지로 구입했고 2000년 9월 기공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후 

성당 옆 건물을 매입해 임시 사제관과 수녀원으로 사용했습니다. 2003년 2월 신축 중인 성당지하에서 첫 미사가 집

전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5년 6월 성전 축복식을 거행했습니다. 김명중 시몬 신부 | 홍보국 차장

쑥고개성당 사진
 설명
사사서울특별시 관악구 쑥고개로 79 마장동성당         쑥고개성당       망우동성당  

봉사와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사람은 죽어야 진정한 가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2014

년 성인품에 오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게는 가톨릭 역사

에서 빼놓을 수 없는 훌륭한 교황이라는 찬사가 늘 따라붙

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선종한 후 불교와 이슬람 

사원뿐 아니라 유다인 회당에서도 그를 추도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지구촌이 그분의 죽음을 아쉬워했던 이

유는 항상 인종과 종교를 초월해서 평화와 공존, 용서와 화

해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말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은 세상을 떠나기 몇 해 전 중동 성지를 방문하셨는데, 구부

정한 어깨에 보기에도 안쓰러운 걸음으로 분쟁의 땅 곳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에 도착한 

교황님은 3개의 그릇에 담긴 흙에 입을 맞추셨습니다. 이 

그릇들은 각각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유다교 신자의 자

녀 3명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3개의 종교가 화합하여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희망을 담아 각각의 흙에 입을 맞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는 유다인 랍비

가 하는 양식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종교는 다른 종교를 인

정하고 존중하며 모두가 함께 공존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

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삶은 항상 지도자가 어

떤 자세와 행동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

일을 지내는 교회는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

리의 왕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은 권력으로 국민들을 통치하

는 다른 왕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보통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립니다. 

예수님은 가장 비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

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세상에 우뚝 서신 이유는 

사랑의 완전한 실천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

랑의 법은 한마디로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어 주는 것이

었습니다.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

지 사랑과 용서와 평화 그리고 겸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왕직을 받았습

니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의 모범을 따르라는 뜻입

니다. 그리스도의 왕직은 한마디로 봉사직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사셨고 제자들에게 하신 가르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왕으로 섬긴다

면, 우리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

든 것을 함께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사

랑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시면서 마침내는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는 가장 겸손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베풀고 용서하며 사랑을 실천함으

로써 그리스도의 왕직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는 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